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지역상생협력회의 공동합의문

 우리는 오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성사시키고, 이를 

지역의 화합과 통합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국립의대 신설은 어느 한 대학, 어느 한 지역만의 과제가 아니다. 오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숙원이다.

지금 우리는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가운데 한 곳을 국립의대 설립 

대학으로 선정해야 하는 어렵고도 중대한 선택 앞에 서 있다.

한 대학이 선정되면 다른 대학과 지역에는 아쉬움과 상실감이 남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무게를 함께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지역이 다시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공동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첫째, 공정한 심사를 함께 보장하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

국립의대 설립 대학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특정 대학의 선정이나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다. 통합특별시는 심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각자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밝히되, 공정한 심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존중하고 수용한다.

둘째, 선정된 대학의 국립의대 신설을 모두가 함께 지원한다.

심사가 끝나는 순간 경쟁도 끝낸다.

어느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우리는 그 대학의 국립의대 신설을 공동의 

과제로 받아들이고, 정부 승인과 정원 확보, 교육·연구시설 및 

의료인프라 구축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함께 힘을 모은다.

셋째, 선정되지 않은 대학과 지역도 함께 성장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든다.

국립의대의 소재지가 우리 지역 의료체계 전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선정되지 않은 대학과 지역의 여건과 강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대학병원급 중증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 거점병원, 필수·공공의료, 

의학교육과 연구, 권역별 전문의료 기능 등 실질적인 의료·교육·연구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안을 함께 마련한다.

통합특별시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부권과 

서부권의 의료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좋은 

의학교육을 받고 지역 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기반도 함께 갖춰나간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통합특별시 전체가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이번 결정을 통합의 성공으로 만든다.

서로 다른 이해와 요구를 넘어 더 큰 공동의 답을 만들어가는 것이 

통합의 과정이다.

우리는 이번 국립의대 선정을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결정으로 만들지 

않는다. 선정 결과를 지역 갈등이나 정치적 이해를 위해 이용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

한 대학이 선정되지만, 국립의대는 우리 모두가 세운다. 그 성과와 혜택이 

통합특별시 전체로 이어지도록 함께 책임진다.

경쟁은 선정까지, 책임은 모두 함께.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성사시키고, 이를 통합의 새로운 출발로 만들어낼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2026년 8월 29일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지역상생협력회의


